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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정책 돋보기]

법제교육으로
지방시대 실현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강화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확대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

으로도 자치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

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찾아가는 시도 순회교육

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과정과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

과정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시도 순회교육은 

자치법규 즉문즉답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신청기관은 

2022년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4개 지방자치단체로, 수료인원은 2022년 

4천여 명에서 8천4백 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023년에 신규로 개설한 정책지원관 특별교육과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자

치입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법

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부산시의

회, 경기도의회 등 5개 의회 총 193명의 신규임용 정책지원관 등이 수료하



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과정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원

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특별연수과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

할에 맞게 헌법과 조례, 조례심의론, 조례입안론 등으로 편성하였다. 기초지

방자치단체 의원 43명이 법제연수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자치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는 등 참석자들의 

호평이 잇달았다.

  이완규 처장은 “법치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법령 입안ㆍ해석ㆍ집행에 관

한 기본적인 법제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면서, “특히 시대적 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을 확대ㆍ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시ㆍ도 공무원, 시ㆍ

군ㆍ구 공무원, 지방의회 공무원(직원) 등과 같이 세부 교육대상자별로 교

육과정을 특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실시한 정책지원관과정과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내실있게 재편하여 확대 운영하는 등 자치

법제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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